
THE TOWN NEWS 35August 17, 2020   Vol. 1329부동산/경제

 

우버·리프트 “캘리포니아서 서비스 중단할 수도”

미 근원물가 30년래 최고치 급등
연준 돈풀기 효과

미국의 1·2위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본

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 가능성을 

언급했다.

13일‘한국경제’에 따르면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

영자(CEO)는 전날 MSNBC에 출연, 우버 운전사들을 정규

직 직원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명령이 바뀌지 않는 한 몇 달

간 서비스를 중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. 리프트의 사장이자 

공동 창업자인 존 지머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콘퍼런

스콜에서“법원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이달 21일부터 

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호출 사업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

다.”고 밝혔다.

앞서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10일 우버와 리프트에 캘

리포나아주 내의 운전사들을 계약업자로 분류하지 말고, 

직원으로 대우하라는 내용의 예비명령을 내렸다.

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

었다. 특히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거

의 30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다.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

돈 풀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.

13일‘이데일리’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전날 지난 7

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(CPI·계절조정)는 전월 대비 0.6% 

상승했다고 발표했다.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

치(0.3%)를 웃도는 것이다. CPI는 6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

0.6% 오름세를 보였다.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상승률

은 1.0%다.

이 정도 물가 수준은 연방준비제도(Fed)가 통화정책 목

표치로 삼고 있는 연 2.0%에는 못 미친다. 하지만 팬데믹 

이전인 올해 1월과 2월(각각 0.1%)보다 높다는 점에서 주

목할 만하다. 

코로나19가 미국을 강타하며 경제 봉쇄에 돌입한 3월 이

캘리포니아주는 올 1월부터 우버·리프트 등 공유경제 업

체들이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는 운전사·배달원 등을 계약

업자로 취급해왔다며, 직원으로 재분류하라는 법을 시행했

다. 캘리포니아주는 이들 업체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이나 

유급병가,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업자

로 분류했다고 판단했다.

우버·리프트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

힌 상태다. 하지만 코스로샤히 CEO는 항소에서 이기지 못

할 경우‘플랜 B’는 캘리포니아에서 잠정적으로 서비스를 

중단하는 것이라며, 서비스 중단이 11월까지 이어질 것이

라고 했다.

우버와 리프트, 음식배달 업체 도어대시는 11월, 차량호

출·음식배달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한 

법 제정 필요성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친다. 

후 CPI는 -0.4%→ -0.8%→ -0.1%(전월 대비)에 그쳤다.

물가가 반등한 것은 연방준비제도(Fed)의 무제한 양적완

화 이후 조금씩 경제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

다. 미국은 소비가 실물경제의 70% 가까운 비중을 차지할 

정도로 중요하다. 시장 일각에서는 내년 이후‘인플레이션

(inflation)’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.

지난달 휘발유(5.6%), 연료유(4.3%) 등 에너지 쪽에서 큰 

폭 올랐다. 교통서비스(3.6%)와 중고차(2.3%)의 경우 최근 

마이너스(-) 상승률을 딛고 폭등했다. 교통은 경제 활동의 

중추다.

에너지·식료품을 제외한 수요 부문의 기조적인 물가를 

나타내는 근원물가는 지난달 0.6% 올랐다. 이는 1991년 이

후 거의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. 전년 동기와 비교할 

경우 1.6% 상승했다.

삼성전자, 포춘
‘글로벌 500대 기업’ 19위

삼성전자가 미

국의 경제전문지 

포춘(Fortune)이 

최근 공개한 올

해‘글로벌 500대 

기업’랭킹에서 

지난해 15위에서 

4계단 하락한 19

위를 기록했다. 이

는 한국 기업 중

에서는 가장 높은 

순위이다. 

포춘은 삼성전자에 대해“올해 매출이 11% 가까

이 떨어졌고 수익도 절반 이상 감소했는데 이는 주

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경기침체로 인한 것”이라

며“미국이 중국의 스마트폰 라이벌 업체에 대한 제

재를 강화함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삼성전

자의 1위 자리는 화웨이에 의해 계속 위협받고 있

다.”고 분석했다.

삼성전자 외에 한국 기업 중에서는 현대자동차가 

두번째로 높은 84위에 올랐다. SK그룹 지주사인 

㈜SK도 97위로‘톱 100’에 안착했다. ㈜SK는 주력 

계열사인 SK하이닉스의 매출 감소 영향으로 지난

해보다 순위가 24계단 떨어졌다.

이밖에 ●포스코(194위) ●LG전자(207위) ●한국

전력(227위) ●기아차(229위) ●한화(277위) ●현대

모비스(385위) ●KB금융그룹(426위) ●CJ(437위) 

●GS칼텍스(447위) ●삼성생명(467위) ●삼성물산

(481위) 등이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됐다.

포춘은 매년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기업들이 제출한 

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순위

를 발표한다.

올해 1위는 지난해와 변함없이 미국의 월마트가 

차지했다. 월마트의 매출액은 약 5,240억 달러로 전

년 대비 1.9% 증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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